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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문제
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
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정서조절 곤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으로 분노표현을 하도록 이끄
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대학생,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ger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then confirms the influence on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s a 
mediating effect. And, i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ollege students who complain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hat can solve their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anger ex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showed somewhat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 regulation difficul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motion control difficulties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anger ex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we could see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reduce 
the difficulty of emotion control and lead to positive anger ex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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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분노조절장애 진료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720명, 2016년 1,995명, 2017년 2,161명, 
2018년 2,242명, 2019년에는 2,249명으로 조사되었으
며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1]. 이는 치료적 수준의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통계일 
뿐 분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져서 내적으로
는 성격장애, 우울증 등의 장애[2]와 외적으로는 타인에
게까지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일으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
는 문제[3]까지 포함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마도 휠씬 
더 많은 20대에게서 분노표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0대 대부분의 시기를 보내는 대학생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불안정
한 정서를 경험하고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심리적 갈등
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4].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은 분노표현 방식을 더욱 공격적이고 부적절하게 표현하
게 하며 다양한 발달과업을 완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전체의 삶에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과 
진로 결정의 문제,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높다[5]. 이러한 분노의 표현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6] 분노표현에 따라 대인과의 관계 문
제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7].

적당한 분노의 표현은 잘못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관
계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지만 분노
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6]. 성
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8]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러한 능력을 배움으로써 성숙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로 그 어떤 발달단계보다 대인관계 형성이 중
요하다[9].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것이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10]. 전체 대학생들의 
21.5%가 대인관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11], 이

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또한 발달과업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조절 곤란은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
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적절한 행동을 조정하고 목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지면 발생하는 것으
로[12] 정서의 지각과 표현을 통한 정서조절은 상호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13],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 또는 화냄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분노인 
경우는 정서조절을 더욱 곤란하게 하여 대인관계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또한 경험하는 분노 정도를 
개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여 대인관계의 어려
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4]. 

이에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들
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긍정적 소통을 위한 표현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정서 조절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적 자기중심적 성향이 직접
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15], 부
모와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이 
커져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6],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또한,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 
분노표현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낮아
지며[18] 특성분노와 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9].

하지만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영
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효과로 확
인한 연구는 안재희와 이아라[14]의 연구 외에 전무한 실
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와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에 대
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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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을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motion 
Regula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ger 
Expression

Fig. 1. Research Model

1)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학생들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

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학생들의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

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분노
표현, 대인관계문제 및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관계를 알아
보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 I시 지역 소재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재학
생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문항 중 
체크 하지 않았거나 문항에 연속적으로 같은 번호를 체
크한)설문지와 연령이 30세 이상인 설문지 15부를 제외
한 총 53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2를 이
용하여, 중간 정도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
적 검정력 .95를 적용한 경우 최소 표본 크기는 119명으
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20%로 고려하고, 설문에 참여
를 원하는 재학생들이 특정 학과로 편중을 예방하기 위
해 W대학의 모든 학과의 재학생 수와 연구대상자의 비
율을 고려하여 최종 550명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I시 

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원이 
학과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설문조사가 진행됨을 설명
하였다. 또한, 무기명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
지 철회할 수 있고 대상자의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
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
서를 설문지 작성 전에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
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15부를 제외
한 총 53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연구 도구
2.4.1 분노표현
본 연구의 분노표현 유형은 Spielberger 등[20]의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를 
전겸구 등[21]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분노척도
(STAXI-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개 영역으로 분
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각 하위영역은 8문항씩으
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척도로서 1점
인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인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며, 이는 각 하위영역에서 8점에서 32점으로 측정
되어지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
노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통제 .79이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전체 .76, 분노표현 하위
요인 분노표출 .75, 분노억제 .79, 분노통제는 .80이었
다.

2.4.2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의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Ureno, Villasenor[22]이 개발하여 김영환 등[23]이 번
안한 것을 홍상황 등[24]이 수정·보완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KIIP-SC)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위요인 8가지는 통제
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
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이다. 

8개 하위요인은 각 5문항씩으로 5점 Likert척도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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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환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각 .61
∼.81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척도 Cronbach's α는 .96
으로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는 .76~.87이었다. 

 
2.4.3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12]가 개발하고 조용래[25]가 번안

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충동통제곤란 5문항, 정
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7문항, 정성에 대한 비수용 
7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
한 접근 제한 5문항, 목표지향행동수행의 어려움 3문항, 
하위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조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용래[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

다.
2)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와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별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
한 3단계 접근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학생 188명(35.1%), 여
학생 347명(64.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222명
(4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학년이 198명
(37.0%), 3학년 115명(21.5%)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

우 164명(30.7%), 종교가 없는 경우 371명(69.3%)이었
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 284명(53.1%), ‘만족한
다’ 176명(32.9%), ‘불만족한다’ 39명(7.3%)의 순으로 나
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 405명(75.7%), ‘하’ 105
명(19.6%), ‘상’ 25명(4.7%)이었다. 정신건강 상태는 ‘건
강한 편이다’ 210명(39.3%), ‘보통이다’ 186명(34.8%), 
‘매우 건강한 편이다’ 90명(16.8%), ‘건강하지 않다’ 45명
(8.4%), ‘매우 건강하지 않다’ 4명(0.7%)순이었다. 

담배를 ‘피운적이 있다’ 382명(71.4%),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111명(20.7%),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끊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188(35.1)

Female 347(64.9)

 Grades
1st 198(37.0)
2nd 222(41.5)
3rd 115(21.5)

Religion Yes 164(30.7)
No 371(69.3)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32(6.0)
Satisfaction 176(32.9)
Moderate 284(53.1)
Dissatisfaction 39(7.3)
Great dissatisfaction 4(0.7)

 Economic
 degree

 Good 25(4.7)
 Average 405(75.7)
 Poor 105(19.6)

Mental health
state

Very healthy 90(16.8)
Healthy 210(39.3)
Moderate 186(34.8)
Unhealthy 45(8.4)
Very unhealthy    4(0.7)

Smoking
behavior

Never smoked 382(71.4)
Former smoker 42(7.9)
Current smoker 111(20.7)

Alcohol
consumption

I haven't drunk at all in the last yea 32(6.0)
Less than once a month 118(22.1)
Monthly one time 94(17.6)
Monthly 2~4 207(38.7)
Weekly 2~3 80(15.0)
Weekly above 4 times 4(0.7)

Caffeine

I haven't drunk at all in the last yea 15(2.8)
Less than once a month 36(6.7)
Monthly one time 115(21.5)
Monthly 2~4 166(31.0)
Weekly 2~3 47(8.8)
Weekly above 4 times 156(2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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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2명(7.9%)이었다. 알코올의 경우 ‘한달에 2~4번’ 
207명(38.7%), ‘한달에 1번 미만’ 118명(22.1%), ‘한달에 
1번 정도’ 94명(17.6%)이었으며 ‘최근 1년간 전혀 마시
지 않았다’ 32명(6.0%)순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한달에 
2-4번’ 166명(31.0%), ‘일주일에 4번 이상’ 156명
(29.2%), ‘한달에 1번 정도’ 115명(21.5%),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5명(2.8%)순 이었다. Table 1 참고. 

3.2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과의 관계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

(r=.43, p<.01)를 보였고, 정서조절곤란과도 유의미한 정
적상관관계(r=.24, p<.01)을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정
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r=.57, p<.01)을 
보였다.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의 경우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
각 부족 하위요인을 제외한 하위변인들은 분노표현, 대인
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분노표현
(r=-.14, p<.01)과 대인관계문제(r=.18, p<.01)와는 유의
미한 영향이 없었다. 분노표현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
근 제한(r=.30, p<.01)이었고,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r=.57, p<.01)이
었다. Table 2 참고.

　 1 2 3 3-1 3-2 3-3 3-4 3-5 3-6 3-7
1 1 　 　 　 　 　 　 　 　 　
2 .43** 1 　 　 　 　 　 　 　 　
3 .24** .57** 1 　 　 　 　 　 　 　

3-1 .29* .50** .86** 1 　 　 　 　 　 　
3-2 -.14** .18** .43** .16** 1 　 　 　 　 　
3-3 .23** .44** .81** .70** .14** 1 　 　 　 　
3-4 .26** .57** .65** .57** .24** .49** 1 　 　 　
3-5 .30** .50** .85** .77** .11** .71** .50** 1 　 　
3-6 .29** .37** .59** .55** -.12** .41** .27** .58** 1 　
3-7 .13** .40** .81** .64** .32** .57** .39** .67** .53** 1

1. Anger Expression 2. Interpersonal Problems 3. Emotion Regulation 
3-1.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3-2.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3-3. Nonacceptance to Emotion 3-4. Lack of Emotional 
Clarity 3-5.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6.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535)

3.3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과의 
    매개효과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26]
가 제시한 3단계 접근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노표현이 종속변인인 대인관
계문제에 미치는 유의성을 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분노표현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유의성을 보았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분노표현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단계에서는 분노표현과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
제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연구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
하여 일차 확인하여 공차한계 0.1이상, 분산팽창지수
(VIF) 10이하로 나타나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단계에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β=.4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에서 분노표현이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β=.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분노표현
과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β=.31, β=.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표
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 p<.001)
보다 3단계(β=.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며 설명력도 1단계 18.1%에서 3단계 41.2%로 
확인되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Fig 2 참고.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ger 
Expression

β=.24 β=.50

β=.43 -> β=.31

Fig. 2.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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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이 유의미한 부
분매개(Z=5.31)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
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값이 각각 1.34과 1.03으로 
나타나 0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조절곤란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참고.

3.4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과의 
    하위변인별 매개효과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변인들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
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
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각각의 매개변수로 설정하
여 총 6번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충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과 정서에 대한 비수
용성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와 같다. Table 5 참고.

첫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충동통
제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
표현이 충동통제곤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29, 

Variables sobel test(Z)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95%  ULCI 95%  LLCI

Anger Expressi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nterpersonal Problems 5.31 1.34 1.03

Table 4.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mediation effect          (N=535)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45 .24 5.70*** .056 32.51***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4 .31 9.02***
.412 188.10***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55 .50 14.51***

 ***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79 .29 6.87*** .080 47.24***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4 .31 8.43***
.332 133.48***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30 .41 11.01***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36 -.14 -3.35** .019 11.23**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96 .46 12.16***

.241 85.95***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21 .25 6.59***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Nonacceptance to Emotion .60 .23 5.36*** .049 28.70***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71 .35 9.32***
.306 118.79***

Nonacceptance to Emotion .29 .37 9.86***

** p<.01,  ***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Nonacceptance to Emo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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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분노표현과 충동통제 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였
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1, β
=.41,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8)보다 3단계(β=.3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
서 충동통제곤란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충동통제곤란이 유의미한 부
분매개(Z=5.83)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
을 보여 충동통제곤란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값
이 각각 1.28와 .98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
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14, p<.01), 분노표현과 정
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
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46, β=.25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유
의미한 부분매개(Z=2.99)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

다 큰 값을 보여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부분매개효과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
과 계수 상·하한값이 각각 1.36와 1.06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
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분
노표현이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
으며(β=.23, p<.001), 분노표현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
을 미쳤다(β=.35, β=.37,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
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
단계(β=.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
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부분매
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4.71)변
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에 대
한 비수용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9와 1.00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다음으로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
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
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한 

Step Variables B β t Adj R2 F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Lack of Emotional Clarity .73 .26 6.32*** .070 39.95***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2 .30 8.60***
.403 181.34***

Lack of Emotional Clarity .36 .49 14.12***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83 .30 7.26*** .088 52.70***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63 .30 8.21***

.333 134.26***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1 .41 11.06***

1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88 .43 10.91*** .181 119.01***

2 Anger Expression ->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97 .29 6.98*** .082 48.77***

3 Anger Expression -> Interpersonal Problems .72 .35 8.90***
.246 88.06***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06 .27 6.85***

***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Lack of Emotional Clar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N=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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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6 참고.
네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
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적 명료성 부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
으며(β=.26, p<.001), 분노표현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0, β=.49,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
(β=.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명
료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5.77)변인임을 확인하였으
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적 명료성 부족의 부분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39와 1.07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서적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
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
=.43, p<.001), 분노표현이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
한을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β=.30, p<.001), 분노표
현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0, β
=.41,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β=.43)보다 3단계(β=.30)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6.07)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정서조절전략에 대
한 접근제한은 부분매개효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9와 .99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
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섯 번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목표
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
=.43, p<.001), 분노표현이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29, p<.001), 분노표현
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5, β=.27, 
p<.001). 마지막으로 분노표현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
는 영향이 1단계(β=.43)보다 3단계(β=.3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4.89)변인임을 확인하였
으며 1.96보다 큰 값을 보여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
움에 대한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
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 상·하한 값이 각각 1.22
와 .93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목표
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7. 참조.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정서조

절곤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
제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및 그 하위 변인들의 매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표현은 정서조절곤란과도 유의미한 

Variables sobel test(Z)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95%  ULCI 95%  LLCI

Anger Expression Impulsive Control Difficulty Interpersonal Problems 5.83 1.28 .98
Anger Expression Attention to emotions and lack of awareness Interpersonal Problems 2.99 1.36 1.06
Anger Expression Nonacceptance to Emotion Interpersonal Problems 4.71 1.29 1.00
Anger Expression Lack of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Problems 5.77 1.39 1.07
Anger Expression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terpersonal Problems 6.07 1.29 .99
Anger Expression Difficulty in Goal-oriented Behavior Interpersonal Problems 4.89 1.22 .93

Table 7.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subfactors of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ion effect              (N=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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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
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
가 표현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을 제어하고 통제하
며 지나친 간섭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고[14, 17, 
18], 동시에 정서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대인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27]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의 경우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
각 부족 하위요인을 제외한 하위변인들은 분노표현, 대인
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분노표현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위변인은 정
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이었고, 대인관계문제와 가
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이었다. 
이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줄이거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정서조절양식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이중 특히 적극적으로 
정서조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능동적 
방법은 정서조절, 대인관계, 적응 등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
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은 오히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분노표현 빈도를 더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28].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부분매
개하고,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6가지 하위변인인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
의와 자각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의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조절을 위하여 경험
하는 스스로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사용했
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분노조절은 적응의 형태를 보이는 분노표현이지만 분
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부적응적 형태의 분노표현이다
[29]. 우리나라 문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
유롭지 못해 유년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사회
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여 감추는 것이 더 익숙하다[30].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으므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
하게 인식하는 경험을 쌓고 스스로 학습할 기회가 적어 

대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우 관계 형성 등
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면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겪게 된다. 정서조절 곤란은 정서를 지각하고 이
해하는 능력,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적절한 행동을 조
절하고 목표에 따른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므
로[12] 정서의 지각과 표현을 통한 정서조절은 대인관계
에 있어 대인관계에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13], 부정적인 표현의 분노인 경우 정서조절을 더욱 힘
들어져 상호간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또한 안재희와 이아라[14]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하
는 분노를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
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이시기 정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
고 더 나아가 명확하게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적
용하게 된다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변화
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31].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서조절은 상호 관련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제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을 확인
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유형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조절곤
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을 보였다.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
표현유형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정서조절곤란 하
위변인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이었고, 대인관
계문제와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은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
서조절곤란은 부분매개하고, 분노표현유형과 대인관계문
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하위변인인 충동통
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
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
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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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적 명료성이 부
족한 경우 특히, 대인관계형성이 어렵게 되어 분노표현 
빈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 성인인 대
학생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분노표현유형을 갖고 
정서 조절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서조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서조절 교육기
회 제공은 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어 삶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학과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W대학의 모든 학과의 재
학생 수와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고려된 연구였으나 보건
대학의 특성상 4학년을 포함 할 경우 특정학과 편중으로 
4학년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연구였고, 3학년 참여율이 
가장 적었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로 향후에는 학과별 학년별로 비율이 고려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
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이므로 동일한 분야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의 활용
을 제언한다. 두 번째, 스스로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지하
는 능력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
증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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